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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 론

이상에서 루 가  편자가 특히 가난한 자에 관한 전승을 많이 동원한 

것과 마르코나 Q자료를 전승하면서도 경제적 결단을 요구하는 말들 

과  결부시킨 것 을  밝혔다. 이러한 관찰에서 밝혀진 것은 예수의 말씀 

에서 청중이 가 난 한  자 로  된 것까지도 루 가 는  편집작업을 통해서 그 

청중을 가진 자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 이다.

루가는 예수가 부자의 어리석음과 저들의 운 명 을  신랄하게 비판하 

고  폭로함으로써 제 •에 게  구원의 길이 봉쇄되었다는 전 승 을  주저없 

이 선 포 할 , 뿐  아니라 그런 것에 해당되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. 

그 러 나  그 는  가진 자 를  구원의 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. 저들에게 

희망이 없으면 청중으로 삼 는 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.

루 가 는  제■에게 구원의 유 일 한  통 로 를  제시한다. 그 것 은  바 로  가 

난한 자들을 통하는 길이다. 가난한 자에게 자신을 개방할 때 낙타가 

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 있는 것 과 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. 그  구체적인 

지시는 때로는 모 든  것 을  다 (난 s ) 버리라고도 하 고 ，구제하라고도 

하 고 ，가진 것의 반을 바치겠다는 것을 그 대 로  용인하기도 한 다 . 이 

것은 경제분배 자 체 가  구원의 궁극적 열쇠라고 보지 않았으나 그것 

을  뛰어넘어서 직행할 수  있는 구원의 길 은  없다는 뜻이다. 그뿐만이 

아니다. 이것은 권력이나 재물에 안주하여 자신을 차단함으로써 구 

원의 길에서 소외된 자들이 그것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 있는 가 

능성은 오직 가난한 자의 절규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단호한 

결론이기도 하다.

루가는 가난한 자 와  부한 자  사이의 갈등은 우선적으로 이미 제도 

화된 교회의 현실문제로 보 고  그것에서 출발한다. 그 러 나  그 것 은  결 

코  제도교회내의 성 원 (成 員 )들 에 게  주 는  경제윤리의 문 제 가  아니라



157

가난한자

이 세계의 문제로 보았다.

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루가의 입장을 집약할 수  있을 것이다.

‘가난한 자 는  민중의 구체적 실체로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 라 구원 

의 주 체 이 다 .’


